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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너무 사랑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

을 참지 못해서,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수님께, 

선생님께 도움되는 일을 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모든 일이 주님과 저와의 사랑이

라서 즐겁다고 고백하니, 주님께서 맞다고 하시면서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

* 예수님 말씀 *

나의 사랑의 일. 

나와 하는 모든 것이 사랑의 일이다. 

사랑이다. 

이를 모르는 자, 

일에 빠져 사랑 언제 하나 하고. 

이를 모르는 자, 

사랑에만 빠져 일을 못하겠다 하나, 

나의 사랑은 나의 일과 무관하지 않아. 

나의 사랑은 나의 일이다. 

나의 일은 나와의 사랑이다.

이것을 아는 단계에 이르면 

나와 행하는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쁘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느끼게 되지. 

그래서 힘들어도 지치지 않고 

다시 나와 사랑하므로 다시 일어서게 되지. 

선생 봐. 선생이 그렇잖아. 

그가 거기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있어도 

그는 나와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온갖 고통 설움 

다 받고 살 것 같지만 

내가 함께 하는 그곳이 

그에게는 어디서나 천국인 이유가 

바로 나와 선생 사이의 사랑 때문인 것이다. 

너희들은 알아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이며, 

내 몸으로 쓰는 이유,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온전히 나에게 쓰이기를 간구하라. 

내 사랑의 일. 

나에게 맡기지 않는 자 쓸 수 없으며, 

내 사랑의 일 나를 모르는 자 쓸 수 없구나. 

내 귀한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도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사랑으로 이뤄간다. 

그 사랑. 깨닫는 자 나에게 올 자이며, 

나에게 온 자, 천국으로 갈 자이니 

너희는 나와의 사랑. 

그것에 모든 것을 걸거라. 

그러나 나와 사랑한다고 해서 

좋아하기만 하는 것은 어린 사랑. 

나와 사랑하는 깊은 사랑은 

나를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안달인 사랑. 

그래서 나는 그런 자를 쓴다. 

‘사랑해요’라고 말하며 

나에게 속삭이며 다가오는 너희들을 

나는 다 사랑한다. 

그러나 장성한 자, 

더 깊은 사랑으로 다가와 

나에게 쓰이기를 간구하지. 

사랑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다고. 

그래. 너희의 그런 간구를 들었다. 

그런 자들 내가 귀히 쓰리니 

너희는 나와 사랑해서 일도 하고 싶고 

일하면서 나와 더 하나되는 것임을 잊지 말거라.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움이 연속되면 

그 영은 성장한 영, 변화된 영이 되어 

1차 휴거의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 휴거를 기다리는 자가 된다. 

그러니 너희는 어서 나와 사랑하고 



사랑으로 나의 일을 하거라. 

나의 일, 나와의 사랑이니라. 

‘시켜줘서 감사합니다’하고 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 

그 사랑 나는 기다리노라. 

아이 기뻐라! 

나의 이런 사랑 아는 자들 나와서 너무 기쁘구나. 

어서 나와 사랑으로 더 많은 것들을 이루자. 

그래서 우리 이 땅위에 하늘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

자. 

나와 사랑 하는 자들, 

그런 일을 할 자들이니라. 

어서 사랑의 빛을 발해, 

나와 이 땅에 천국을 이루자. 

나와 사랑의 빛을 발하자. 

나와 사랑의 일의 빛을 발하자. 

사랑한다. 

너무 사랑하는 자들 보고 기뻐 

이 새벽에 이 섭리사에 전하니 

모두 그런 자가 되길 바라며 섭

리사에 나 예수가 준 글이노라. 

사랑한다. 

섭리사 내 애인들.


